
현지조사 후기 

사회학과 석사수료 김진희

<202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4월과 7월 

중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본 조사는 연변 지역 조선족 마을 가운데 하나인 정암촌을 대상으로, 조선족 마을에서 농업

과 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 간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주목한 핵심 문제는 조선족 마을의 토지를 둘러싼 변화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경작권, 경영권이 분리되는 제도가 점차 확산되었고, 

연변 지역 역시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이 심화된 조

선족 마을에서는 토지가 더 이상 공동체 내부에서만 운영되지 않고, 외부 자본과 결합하거

나 외래 경영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토지 이전 과정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마을 내부의 사회관계와 민족 간 경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정암촌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마을이 조선족 촌민의 이탈과 외부 농업 경영자

의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

는 조선족 촌민이 소유한 토지가 한족 출신의 외래 농업 경영자에게 임대되거나 위탁 경영

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 방식과 마을의 일상적 풍경 역시 크

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암촌은 조선족 농촌 사회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관

찰하기에 적합한 현장이라고 판단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에는 마을 촌민, 외래 농업 경영자, 그리고 마을 간부를 대상으로 반구조

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선족 농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토지 유전과 경작 중단의 이

유, 농업에서 이탈하게 된 개인적·가족적 배경, 그리고 외부 경영자에 대한 인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시기와 외부에 토지를 맡긴 이후를 비교하는 서술은, 

농업의 자본화가 촌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외래 농업 경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연변 지역으로 유입된 배경, 다른 지역과 비

교했을 때 연변 농업 환경의 특징, 그리고 조선족 마을에서 농업 경영을 지속하는 데 따르

는 제도적·사회적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전이 일방적인 수탈이나 

갈등의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지역 간 경제 조건과 농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간부와의 인터뷰에서는 토지 관리와 계약 과정, 민족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 

방식, 그리고 행정 단위에서 인식하는 마을 변화의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바라본 토지 이전과 실제 현장에서 경험되는 변화 사이의 간극 역시 살펴볼 수 있

었다.

이번 현지조사는 문헌 연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조선족 마을의 일상적 변화와 토지 자

본화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토지를 매개로 조

선족 촌민과 외래 경영자, 그리고 마을 행정이 맺는 관계를 입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조선



족 농촌 사회의 변화가 단순한 민족 문제나 경제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는 석사학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밑거름

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데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